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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일
*오전 6시, 9시, 11시(교중), 오후 6시(청년), 오후 8시
 오전 10시(중 ·고등부) / 오후 4시(초등부) 
*토요일 오후 6시(토요일저녁주일미사)   065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0(잠원동)  

사 무 실 ☏ 02-595-2416, 02-3146-0970
         FAX 02-534-9591
주 임 신 부  박상수 바오로
부주임신부  문필정 바실리오
보 좌 신 부  김민섭 미카엘
원 장 수 녀  최 스페스
전 교 수 녀  윤 데니스, 민 크리스틴   

평    일 월 ~ 토 오전  6시
화 ~ 금 오전 10시, 오후 7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

오전 10시

고해성사  매 미사 20분 전 성시간 첫 목요일 오후 7시 미사 후

둘째 토요일 오후 2시 혼인면담 둘째 토요일 오후 3시유아세례
병자영성체 둘째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

  본당 사목 목표 :“모두가 주인공인 교회, 젊은이와 함께하는 교회”

잠원동 성당
JAMWON CATHOLIC CHURCH
www.jwcc.or.kr

             파티마의 
 성모

       임종연락 : 연령회장 최종수 요셉 ☎ 010-5609-5489

  ◉ 정순택(베드로) 교구장 영명 축일(6/29) 맞이하여
     영적 예물 봉헌 안내
       ① 미사 및 영성체 3회 ② 묵주기도 5단 ③ 성체조배 3회
       ④ 희생 3회 ⑤ 주교를 위한 기도 3회      

  ◉ 구역 미사 봉헌 안내
    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역별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오니 
      해당 구역 형제·자매는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     
일 시 해당 구역

6/14(주일) 교중미사 12, 13, 14 구역     
    - 구역미사 후 다목적실에서 식사가 마련되어 있음.
    - 문의: 남성총구역장 신종범 안토니오 (010-3714-8720)
           여성총구역장 김연숙 비아 (010-5032-9911)

  ◉ 6/12(금)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.
      6/12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대축일이며 ‘사제성화의날’
      입니다. 본당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.
      이날 교구 사제들이 사제성화의 날 행사 참여로 10시 미사는 
      없습니다. (06시와 19시 미사는 있습니다)

  ◉ 태아 축복식 접수 
     - 일시: 6/21일(주일) 11시 교중미사
     - 접수: 6/14(주일)까지, 사무실 
     - 문의: 이 가브리엘라 (010-2366-0535)

  ◉ 2026 중고등부 여름 캠프 접수 안내
     - 일자: 8/6(목) ~ 8/8(토) (2박3일), 잠원동성당
     - 대상: 중1 ~ 고3 (선착순 60명)
     - 신청기간: 5/31 ~ 6/30, QR코드로 신청
     - 문의: 송 도미니카 (010-3712-3855)

  ◉ 2026 청년 여름 캠프 안내
      “젊은이야, 일어나라” (루카 7.14.) 즐거운 여름 캠프 
       당신을 기다립니다.                     
      - 대상: 82년생 ~ 07년생 청년 (선착순 40명)
      - 일시: 7/11(토) ~ 7/12(일) (1박 2일)
      - 장소: 대부도 하이클래스 갤러리아
      - 접수 기간: 6/6(토) ~ 6/28(일)
      - 참가비: 40,000원
      - 문의: 박 안토니오 (010-3707-1228)

  ◉ 위령기도회 모임 안내
   - 일시: 6/14(일) 10시, 다목적실
   - 문의: 이 헬레나 (010-8967-5200)

  ◉ 화요 성령기도회 안내
      - 일시: 6/16(화) 20시, 지하 1층 소성전
      - 미사집전: 김성대(안드레아)신부 (도미니코 수도회 소속)
      - 문의: 최 대건안드레아 (010-9253-1132)

  ◉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(WYD) 후속 1단계
1. 기도 운동: 「이콘과 함께하는 묵주 고리기도」

     “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묵주기도 10억단 
      바치기 운동”에 참여 
   2. 홈스테이, 봉사자 신청: 홈스테이와 봉사자 신청으로
      “2027 서울 WYD”에 적극적으로 참여
   3. 기부 운동: “2027 서울 WYD를 위한 기부”에 교회 공동체 
    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
   4. 스티커 부착: 차량 등에 “2027 서울 WYD” 스티커 부착

◉ 교무금 이체 유의사항
      - <우리들의 정성> 하단에 기재한 교무금계좌는 잠원동성당      
        계좌로서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이체하시는 경우 반드시
        책정자의 ‘이름, 세례명’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- 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로 종이기부금 영수증    
         발급 불가 및 기부자 변경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    -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공제 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   

  분은 <전자기부금 동의서>를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.
      -  주일미사 봉헌금은 원화 현금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.(외화, 상품권  

  등으로 봉헌하지 말아주십시오.) 

  ◉ 교무금 책정 및 봉헌 안내
    - 교회의 유지와 선교 사업 등을 위해서 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  
      신자의 의무입니다. 여러분이 봉헌해 주시는 교무금은 본당과 
      교구 운영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. 
   ▶ 교무금 책정현황(2026. 5월말 현재) 

 
  ◉ 우리들의 정성
    
   

     

 교무금 (5/25~5/31) ------------------- 30,870,000
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헌금 (5/31) - 14,220,150
 청소년주일 2차헌금 (5/31) -------------- 6,374,000 
2027
WYD  

감사 
헌금

 엄성용 5,000,000, 최우진 500,000,  익명 300,000,
 장석문  300,000, 이지은 300,000,  홍연주100,000,
 오세철  100,000, 백은기 100,000,  장혜승 100,000,
 김재민  100,000, 아미쿠스합창단 200,000

 교무금계좌: (우리) 147-05–005743 (재)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
 잠원동성당 계좌 입금하실 때 반드시 입금인과 세례명을 기재 요망.
 ※ 교무금계좌는 교무금,감사헌금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(주일헌금 안됨)

구 분 2025.12월 2026.4월 2026.5월 전월대비
 총세대수 3,325 3,388 3,395 7
 책정수 1,641 1,308 1,348 40

 책정율(%)  49.4  38.6  39.7 1.1
 납부율(%)  46.7  34.7  36.2 1.5



2026년 6월 7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

✝잠원동 성당 | 파티마의 성모

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, 
which will be shed for many. (Mk 14,24)

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.
(마르 14,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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✜ 북클럽 성 파누엘의 6월 북리뷰

   

✜
전

례

상

식

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†
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.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”(요한 6,51)  

  오늘(7일)은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제정하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념하고, 그 풍요로운  

 은총을 묵상하는‘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’입니다. 우리는 성체   

 성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‘실체변화’의 교리를  

 고백합니다. 외형은 빵과 포도주이지만 그 본질은 온전히 주님의 현존으로 바뀌는 신비입니  

 다.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신앙의 신비는,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  

 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게 됩니다.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 

 사랑을 기억하며,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.      

 “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”(1코린 11,26))  [김나영 요셉피나]

제902호


